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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부처 기술공유 협업으로

국가 레이더 기술력을 높이다!
- 기상청 ‘2020 범부처 기상레이더 공동 활용 기술 공유’ 추진 -

□ 기상청 (청장 김종석)은 6월 22일 (월)부터 6월 24일(수)까지 

국방부(공군기상단), 환경부(한강홍수통제소)를 대상으로 2020년 범부처 

레이더 자료 공동 활용을 위한 기술 공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.

○ 이번 기술공유는 기상청에서 개발한 레이더 기술을 국방부와 환경부에 

공유하는 것으로, ‘국방부·환경부·기상청 간 교류 및 협력 증진 협약

(MOU) (’18.10)‘의 일환으로 추진한다.

○ 현재 기상·강우레이더는 △기상청(기상레이더센터) 10대 △국방부(공군기상단)

9대 △환경부(한강홍수통제소) 7대 등 총 26대가 현업 운영 중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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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기상청은 범부처(기상청, 국방부, 환경부) 협업을 통한 효율적 정부업무 

추진을 위해 2013년부터 매년 레이더 기술 공유를 추진하고 있다.

○ 공유한 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방부(공군기상단), 환경부

(한강홍수통제소)를 대상으로 수요 의견을 사전 수렴하였으며,

○ 올해는 레이더 자료 처리 및 레이더 자료 품질관리 기술 등 총 6건의

기술에 대해, 기술교육 및 각 대상기관의 현장 설치를 지원한다.

□ 기상청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△자료 품질 관리 △강우 추정

△위험기상 분석 △자료 표출·처리 등 총 54건의 레이더 기술을

공유하였다.

○ 공유된 기술은 공군기상단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군작전 기상지원을 

위한 레이더 자료품질 향상, 돌발홍수 분석을 위한 강우추정 등 각 

기관 목적에 맞는 레이더 기술 분야에 적용되어 활용되고 있다.

□ 김종석 기상청장은 “기상청이 수년간 축적한 레이더 기술을 관계

기관과 공유함으로써 국내 레이더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고, 레이더

전문 기술을 선도하여 국가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”

라고 밝혔다.


